	

Whoever does not carry his own cross 
and come after me cannot be my disciple.
(Lk.14.27)

	+ 찬미 예수님,                                 9/8/2007
오늘 복음에서 당신을 따르기 위한 조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은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가족은 사랑하라면서도 부모 형제까지 버리라고 하며

어떻게든 어려운 십자가는 피하려고 하였는데

오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보다 더 가지려고 애쓰는 이 세상 것을 모두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가족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는 원망도 했지만

지나고 나면 다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십자가만 허락하심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받아드리며

내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란 말입니다.

세상에 살려면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동시에 버려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몇 일전 필요한 물건을 찾으려 장롱을 뒤지다

지난 수년간 한번도 본일도 없고, 있는 줄도 몰랐던 물건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웬 쓰레기 같은 많은 물건들을 이제까지 마치 무슨 보물인양

꼭꼭 숨겨놓았던 어리석은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간직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버려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필요 없는 세상 것들을 좀더 가지려는, 

더 많이 채우려는 욕심부터 버려야겠다고 마음을 잡아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쉽지 않기에 제 마음을 주님께 붙여봅니다.

“주님, 세상 것보다 당신의 것에 더욱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세상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기쁨과 사랑으로 꼭꼭 채우는 한 주일 되시길 빕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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